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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 
지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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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뛰어갔어요.

이틀 후, 엘리스의 감기가 훨씬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대니얼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를 돌보러 와 

주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엘리스를 

돌보느라 그 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대니얼이 

다른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가 주셨어요. 하지만 대니얼은 이제 

엘리스가 걱정되었어요. 그날 엄마에게 

했던 말이 미안해졌어요. 엘리스 

때문에 가끔 밖에 나가 놀 수 없는 

것은 싫었어요. 하지만 엘리스에게 

이야기할 때 엘리스가 미소를 지어 주는 

것이 좋았고, 엘리스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졌어요.

대니얼은 엄마와 아빠가 엘리스를 

집으로 데려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창밖을 쳐다보았어요.

갑자기 엄마의 자동차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어요. 대니얼은 엄마를 

만나려고 뛰어나갔어요.

“엄마, 지난번에 제가 화가 났던 날 

엄마한테 엘리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대니얼이 엄마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도 대니얼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네가 동생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단다. 항상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건 

불공평해 보이지.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엘리스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대니얼이 말했어요. “엘리스가 보고 

싶어요.”

“엄마도 그렇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마 내일쯤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

2주 후에, 대니얼과 엘리스는 초등회 

교실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짝을 찾아서 원을 만드세요!” 

초등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니얼은 재빨리 앞으로 나가 

엘리스의 휠체어를 잡았어요.

“엘리스가 제 짝이에요.” 대니얼이 

교사님께 말했어요. 그는 엘리스의 

휠체어를 앞으로 밀어 친구들과 함께 

원을 만들었어요.

대니얼이 엘리스를 쳐다보았어요. 

엘리스는 활짝 웃었어요. 대니얼도 

엘리스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대니얼은 엘리스가 다시 집에 와서 

기뻤어요. 엘리스에게 특별한 오빠가 

되어 주고 싶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오리건 주에 산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삶이	불공평해	보일	때,	여러분은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	

보세요.

• 여러분의	감정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 밖에서	놀거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해	본다.

• 잘	되고	있는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본다.

•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이야기해	본다.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한다.

• 여러분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메릴리 부른

실화에	근거함.

“너와 걷고, 대화하리. 그건 내 사랑의 

표시.”(어린이 노래책, 78쪽)

대니얼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친구들이 농구공을 들고 

공원으로 가고 있는 

걸 보았죠. 대니얼도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었어요.

“대니얼, 오늘은 너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네 동생이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 그리고 넌 아직 

혼자 나가기에는 너무 어려. 

미안하다.”

대니얼은 동생 엘리스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엘리스는 무릎 위에 장난감을 

올려놓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엘리스는 다섯 

살이지만, 아직 걷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엘리스가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엘리스는 

자주 아픈 데다가, 몹시 덥거나 

추운 날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먹을 때는 배에 

연결된 튜브 관을 통해서 먹어야 

했어요.

대니얼은 동생을 사랑했지만, 

가끔은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항상 

엘리스 위주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른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놀고 싶었던 

거예요. 대니얼은 짜증이 났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대니얼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항상 

엘리스한테만 맞춰야 하잖아요!” 

대니얼은 복도 끝에 있는 자기 방으로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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